
[미디어연대 현안토론회(16차) -2019.9.30.]

“여론조사와 민심의 괴리, 신뢰위기의 여론조사”

“관제성·의도성 여론조사 왜곡사례, 공영매체 여론조사의 부적절성 발표”

ㅇ기조발제: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ㅇ사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ㅇ발제1: 서요한 ‘여론조사 공정’ 대표 ㅇ발제2: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태우 박
인환 이영조 조동근 최병일)이 10월 1일 ‘여론조사와 민심의 괴리, 신뢰 위기의 여론
조사’를 주제로 한 현안토론회(16차)를 공동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빌딩 3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박인환 대표(전 건
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통계학 박사. 명예교수)
가 기조 발제에 나서 ‘여론조사의 신뢰성 검증: 표본의 대표성, 설문문항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되고 있는 관제성 여론
조사의 오류와 왜곡을 지적한다.

이어 발제1에서는 현장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의 서요한 대표가 나서 같은 
목적의 여론조사에서 왜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정확한 여론조사는 어떤 것인지 실증
적 사례를 들어 발표한다.

발제2에서는 언론·방송인 출신인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나서 ‘공영매체 여론
조사의 부적절성과 편향성’에 대해 조사결과와 왜곡 사례들을 발표한 뒤 패널들간 종
합토론을 갖는다. (참조: 첨부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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